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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인

● 일러스트레이터

● 저서: <사는 게 쉽다면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거야>

여행자

살다 보면 누군가가 

못마땅할 때가 있을 거다. 

혹은 저 사람은 꼭 

나의 충고가 필요하다는 

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. 

그럴 때는 

그가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

여행자라고 생각해보자. 

여행자에게 필요한 건 그저 

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

등을 토닥여주는 것이니까.

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

스치고 지나간다.

그렇기에 서로에게 

신기하고 즐거운 여행자다.

다인의 <사는 게 쉽다면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거야> 중에서


